
2025년 3월 4일 화요일6 경 제

주택시장 위축 지속…인허가 거래 모두 감소

제주 주택 시장이 연초에도 위축된

흐름을 보이고 있다.

올해 1월 인허가 착공 등의 주택

공급 선행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매

매거래량은 감소하고, 미분양 주택

해소도 더딘 모습이다.

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

한 2025년 1월 주택 통계 에 따르

면 제주 지역의 1월 주택 인허가

건수는 84호로 지난해 12월

(707호) 대비 약 88% 급감했다. 전

년 동월(489호)과 비교하면 82.8%

줄어든 수치다.

착공 실적도 부진하다. 1월 제주

지역의 주택 착공 건수는 116호로,

전월(273호) 대비 57.5% 감소했고,

전년 동월(873호) 대비 86.7% 줄

었다.

분양 승인 실적은 전무했다. 지

난해 12월에는 24호의 분양 승인이

있었지만, 1월에는 단 한 건도 이뤄

지지 않았다. 준공 실적도 189호로

전년 동월(573호) 대비 67% 감소

했다.

거래량도 둔화세가 이어지고

있다. 1월 제주 지역의 주택 매매

거래량은 458건으로, 지난해 12월

(534건) 대비 14.2% 감소했으며,

전년 동월(547건)과 비교해도

16.3% 줄었다.

전월세 거래는 1월 2135건으로,

전월(2056건) 대비 3.8% 증가했지

만, 전년 동월(2551건) 대비 16.3%

감소했다.

미분양 주택은 줄고 있지만 감

소 폭은 크지 않다. 올해 1월 말 기

준 제주 지역의 전체 미분양 주택

은 2674호로, 지난해 12월

(2807호) 대비 133호(4.7%) 감소

했다. 미분양 주택은 2018년 이후

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1

월(2851호) 이후 두 달 연속 감소

세를 보이고 있다.

이른바 악성 미분양 으로 분류

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709호

로,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

던 지난해 12월(1746호) 대비 37호

(2.1%) 줄었다. 하지만 2018년 이후

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.

한편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

주택은 2만2872가구로 11년 3개월

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며 18

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

다. 지난달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

86%가 지방에서 발생했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

신청이 간소화되고 지원대상도 80

세 미만으로 확대된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28일

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

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.

지원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면

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

농에 종사하는 20세부터 80세 미만

의 여성농업인이다.

올해부터는 기존 75세 미만이

던 신청대상도 80세 미만으로 확

대돼 3600명에게 추가로 혜택이

주어진다.

신청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동

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

공동의서를 제출하거나, 보조금24

(https://www.gov.kr)를 통해 온

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 위영석기자

▶제주은행 이도지점=3일 개점 28주년을 맞은 제주

은행 이도지점(지점장 강소영 사진)은 주택 및 아

파트와 각종 상가 밀집 지역인 제주시 이도지구 중

심에 위치해 있다.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금융 서

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도내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

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

있다.

강소영 지점장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은행으로서, 지역사회와

함께 상생 및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. ☎ 753-

8531.

▶벽크린시스템=3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벽크린

시스템(대표 강윤철 사진)은 국내 최초로 건물 외

벽에 발생하는 물때와 녹물 등을 차단하는 시스템

을 구축했다. 이 시스템은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축

물에 시공하면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.

강윤철 대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

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. ☎ 757-3289.

▶제주은행 모슬포지점=오는 8일 개점 52주년을

맞는 제주은행 모슬포지점(지점장 강민규 사진)은

서귀포시 대정지역의 유일한 제1금융기관으로서

지역 특색에 맞는 우량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

주력하고 있다. 특히 도민과 지역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문

화공간과 은행이 결합된 커뮤니티 존 을 설치, 무료 개방하고 있

다. 또한 소외계층 지원활동과 지역 내 청소년 장학금 지원, 불우이

웃 돕기 등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강민규 지점장은 반세기 이상 늘 한결같은 성원으로 제주은행

모슬포지점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과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감사

하다 고 말했다. ☎ 794-2463.

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(3월 3~9일)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

2025년도 제주 직항 국제노선 전세

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 시

행한다. 항공 접근성을 높여 해외

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, 코로나19

팬데믹 시기에 중단된 노선 복항을

유도하기 위한 조치다.

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기준

은 전년과 동일하지만, 기본 인센

티브와 시장별 추가 인센티브가 각

각 전년 대비 편당 200만원씩, 총

400만원 확대됐다. 이에 따라 총 지

원금은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

로 상향됐다.

도와 공사는 올해 신시장 확보

및 기존 국제 직항노선 재운항을

유도하기 위해 전략시장 개척시

장 확대시장으로 구분해 지원 사업

을 추진할 예정이다.

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

안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

략시장과 최근 5년간 제주 기점 직

항 및 전세기가 없었던 개척시장

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

획이다. 오은지기자

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하락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. 지난 1일 한국석유공사

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.2원 내린 1722.7원이었다. 사진은 2일 서울

시내 한 주유소 모습. 연합뉴스

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어

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올해

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

2558억원을 지원한다.

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

농어민들이 신청한 농어촌진흥기

금 융자 규모는 2558억원으로 제주

도가 계획한 금액보다 58억원이 초

과 접수됐다.

도는 신청된 융자 금액을 모두

지원하기로 결정했다. 농어촌진흥

기금 금리는 0.7%로, 이 중 운전자

금은 2년간 대출받은 뒤 1회에 한

해 그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

다. 운전자금을 빌린 농어민들은

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을 일시 상

환하거나 기간 내 분할 상환하는

방식으로 갚아야 한다.

농어가 등은 주소지 읍면사무소

와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

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자

금을 대출받으면 된다. 이상민기자

당첨번호 2, 12, 20, 24, 34, 42

2 등

보너스숫자
37

1 등 6개 숫자 일치

2 등
5개 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
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1161회>


